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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님과 대화하던 중 주님의 세마포 끝자락

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피는 

무엇입니까?”하고 여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

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 이 피는 너희의 죄를 깨끗

케 하는

피다.’저는 주님은 늘 새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고 

멋있게

나타나시지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에 대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인류는 나의 피로 인해 죄를 사함 받고

나의 육으로 인해 죄의 구속함에서 벗어난다.

그러하니 너희는 성찬식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너희 마음가운데 모셔서, 나의 피로써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육으로써 능히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라. 

성찬식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로 인정하여

영접하는 것이며 너희의 몸에 나를 담는 것이고,

나의 혈과 육으로 인해 너희의 죄를 벗고 

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나를 맞고,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고백과 시인을 통해

너희 몸과 마음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

섭리사 신부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여 성찬식에 참석한다면

섭리사는 매년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만나며 나와 더욱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많아 질 것이다.

하지만 성찬식의 의미를 진정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무지함으로 성찬식에 참석한다면

나를 입술로만 시인하게 되어

성삼위 앞에 헛된 고백과 입술 시인으로 

죄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니 

그런 즉 너희는 삼위 앞에 이러한 실수와 

죄를 짓지 않도록 성찬식에 대해 진정 알고 참석해

야 한다.

또한 준비 없이 성찬식에 참석하여

마음가운데 나의 자리를 비워 두지 않고 참석한 자

는

성찬식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알지 못할 것이니,

마음을 청결히 하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성찬식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진정한 일체가 되어

무엇을 하든 내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를 만나는 자는 

성찬식으로 인해 나와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 즉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관계이니

너희와 내가 헤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며 

강제로 끊어놓지 않는 이상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는 성찬식을 통해

더욱 나와 일체되고 신앙을 견고히 하며

마음을 청결히 하여 나를 너희의 마음에 영접하라.

깊이 알아야 한다.

성찬식은 너희의 육신이 나의 육신이 되고,

나의 육이 너희의 육을 이루며,

너희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나의 피가 너희를 이루어 너희를 깨끗케 하고 

죄 속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탄의 구속을 

끊기 위해 거행하는 것이니 너희는 

진정한 ‘성찬식’을 하라.



나를 만나고 싶은 자들, 나와 동행하고 싶고 

나만을 사랑하고 싶은 자들 성찬식을 통하여

나와 더욱 더 깊은 관계로 묶이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너희의 골수에 내 영이 임하고 너희의 육신에 

내 능력이 임하여 변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나의 임재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찬식 그 한 순간, 한 때만 나를 기억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나의 혈과 육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했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피는 지금도 흐른다.

너희의 죄를 씻기기 위해, 

너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또 나와 가까워지게 하기위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

리고 있다.

너희 모두가 나와 하나 되어

죄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고 

사탄을 발아래 두며 복직을 향해 

전진한다면 나의 피는 멈출 것이다.

너희의 행함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사랑이 나의 피를 그치게 할 줄 믿는다.

사랑한다.

사랑의 주 예수그리스도


